
펜타에리스리톨 원가 압박
메탄올가격 폭등으로 … 9 4년 수요신장률 4~5% 예상

모노펜타에리스리톨 시장이 원료인 메탄올가격 상승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에서 경기회복에 따라 주택용 포르말린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MTBE 수요의 안정 등이

메탄올의 국제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세에 힘입어 메탄올 가격은 6월 2 2 0달러선에서 출발, 7월에는 2 8 0달러선을 넘어섰으며 8월

에는 3 0 0달러선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펜타에리스리톨(Mond Penta erithritol) 원가도상승하고 있으나, 수출경쟁력을 고려 실제가

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펜타에리스리톨은 K g당 1 2 0 0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원가상승으로 인한 채산성악화가 우려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펜타에리스리톨의 수요는 9 2년 56 00톤에 이어 9 3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94년에는 4~5% 정도의 수요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펜타에리스리톨이 글리세린의 대체품으로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규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페인트의 알키드레진 및 산화방지제에 사용되고 있는 모노펜타에리스리톨은 전세계적인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공급이 타이트해짐에 따라 9 4년 한해 수입물량은 9 3년 9 0 0톤대비 대폭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펜타에리스리톨 시장은 유진화학과 삼양화학에서 각각 연간 2 7 0 0톤 정도를 고려화학, 송원산

업, 건설화학, 대한페인트잉크 등의 수요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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